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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오픈탁구3관왕장우진

그랜드파이널스전종목출전기대

상금4천만원…北차효심450만원

지난주말폐막한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

픈 국제탁구대회에서사상첫3관왕에오른장

우진(23 미래에셋대우)이두둑한상금을챙기

는한편12월국내에서열리는그랜드파이널스

전종목출전기대를부풀리게됐다.

장우진은남자단식과복식,혼합복식등코리

아오픈에출전한전종목에서금메달을따면서

상금 3만8000달러(한화 4286만원)를확정했

다. 우승상금은남자단식이 3만 달러이고, 남

자복식과혼합복식은각각8천달러다.

대한탁구협회는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의

22%를세금으로공제한후장우진의개인계좌

로상금을보낼예정이다.

장우진과 혼합복식에서남북단일팀을이뤄

우승한북한의여자선수차효심의상금액은절

반인4000달러(한화451만원)다.상금은국제

탁구연맹(ITTF)이코리아오픈에참가한북한

선수단의출전경비를지원한것처럼지급에문

제가없다.

장우진은또올해 ITTF 오픈투어를총결산

하는오는12월그랜드파이널스에3개종목출

전 가능성이 크다. 코리아오픈 성적을 반영한

그랜드파이널스포인트점수에서상위권에랭

크돼있기때문이다.

그랜드파이널스에는남녀종목별상위 16명

씩만참가한다.

장우진은남자단식에서6개오픈대회에출전

해그랜드파이널스참가자격을갖췄고,포인트

점수에서도574점으로5위에올라있다.

남자복식에선코리아오픈우승콤비인임종

훈(KGC인삼공사)과 3위에랭크됐고, 혼합복

식에서는 북한의 차효심과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혼합복식에서는오픈대회에2개이상출

전해야 해서 차효심과 그랜드파이널스에 나가

려면11월오스트리아오픈에참가해야한다.

ITTF는그랜드파이널스에도남북단일팀이

출전할 수 있도록 장우진-차효심 조의 오스트

리아오픈참가를지원할예정이다. /연합뉴스

AG단일팀北선수단34명28일방남

여자농구 카누 조정합동훈련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출전하

는여자농구, 카누드래곤보트(용선), 조정남

북단일팀의북측선수단34명이중국베이징을

거쳐28일한국에들어온다.

백태현통일부대변인은25일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은) 여자농구 4명과 카누

18명, 조정8명, 지원인원4명으로구성됐다라

고설명했다.

북측선수단은중국베이징에서항공편을이

용해인천국제공항을통해방남한다.

여자농구북측선수단은지도자한명과선수

세명(로숙영,장미경,김혜연)으로구성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따르면, 북측 여자농구

선수단은입국후곧바로충북진천선수촌에입

촌한뒤자체훈련을할예정이다.

현재남측선수단은대만타이베이에서열리

는 윌리엄존스컵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남

북합동훈련은귀국후이뤄질것으로보인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남측 선수단은 오는

30일귀국하는데, 31일휴식을취한뒤 1일진

천선수촌에재소집한다.

여자농구 단일팀의 첫 합동훈련은 1일 진천

선수촌에서진행될가능성이크다.

카누북측선수단은총 18명이다. 선수단세

부구성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

다만 카누연맹 관계자는 북한 카누 대표팀

선수출신인김광철감독이포함된것으로보인

다라고설명했다.

북측선수단은28일입국후단일팀훈련장인

충북 충주 탄금호 경기장 인근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북측선수들은경기장인근의한연

수원에짐을푼뒤 29일부터남측선수들과합

동훈련할가능성이크다.

카누용선은10명의패들러와키잡이,드러머

(북치는선수) 등 12명의선수(후보선수1명

별도)가한팀을이뤄경쟁하는종목이다.

한국6명,북한6명씩남녀총24명의선수가

한배를타고금메달획득에도전한다.

조정에선남자무타포어, 남자에이트, 여자

경량급더블스컬에서단일팀을구성한다. 조정

단일팀선수들도충주탄금호경기장에서합동

훈련을할예정이다. /연합뉴스

AG한국축구 UAE와한조편성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등과E조에…5개팀경쟁

아시아축구연맹조추첨누락된2개팀재추첨통해추가배정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상대가확정됐다. 지난 5일조추첨에

서누락됐던아랍에미리트(UAE)가한조로묶

였다.

아시아축구연맹(AFC) 25일 말레이시아쿠

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조추첨을다시치른가운데지난5일첫조추첨

때빠졌던UAE가한국, 키르기스스탄,말레이

시아,바레인이속한E조에들어왔다.

AFC는지난5일진행한조추첨에서UAE와

팔레스타인을누락해이날조추첨을다시진행

했다. 기존조추첨결과를무효로하기로했다

가지난조편성결과를인정하고재추첨을통해

누락된두팀을2개조에추가배정하는방식으

로조편성을했다.

팔레스타인은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속한 A

조에포함됐다.

A조와E조는5개팀이경쟁하고나머지조는

기존대로4개팀으로묶였다.

UAE 올림픽대표팀은 2006년 광저우아시

안게임4강에서한국을0-1로꺾은뒤결승에서

일본에패해준우승을차지했다.

한국은UAE와올림픽대표팀간역대전적에

서5승1패로앞서고있다.

한편 지난 5일 진행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추첨은대회주최측의실수로무효로하기로

했었다.

당시AFC는아시안게임참가국24개국을 4

팀씩6개조로나누는조추첨을진행했는데,행

사가끝난뒤OCA가팔레스타인과아랍에미리

트를누락한채AFC에 참가국을통보한사실

이뒤늦게드러났다.

AFC는 25일기존조추첨결과를무효로한

뒤 다시 추첨하기로 했으나, 추첨을 하루 앞두

고기존추첨결과를인정하기로결정을뒤집었

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향해힘차게노를저어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을26일앞둔23일오

후충주시탄금호조정경기장에서카누용선국가대표선

수들이무더위속에서도훈련에임하고있다. /연합뉴스


